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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직포�골�피복 흑색PE�골�피복

비료�부족현상이�나타나지�않도록�웃거름�준다.1

고추는�본밭에서의�생육기간이�5개월�이상�되기�때문에�적당한�간격으로�비료를�나누어�주어야�비료�부족현상이�나타나지

않는다

노지재배�표준�비료주는�량은�10a당�질소:인산:칼리�=�19.0:11.2:14.9kg�이다.

-�인산은�전량�밑거름으로�주고,

-�요소와�칼리는�60%는�밭을�만들�때�밑거름으로�주고,�40%는�웃거름으로�3회에�나누어�준다.

고추�웃거름�주는�방법은�1열�재배의�경우�이랑�옆에�얕은�골을�파고�비료를�준�다음�흙으로�덮어주고,�2열�재배는�멀칭한

비닐을�막대기로�포기사이를�일정한�간격으로�뚫은�후�비료를�조금씩�넣어�준다.



2차�웃거름을�주는�시기는�1차�웃거름�후�30일�경과한�후�실시하며�2차�및�3차�웃거름도�30일�간격으로�실시한다.

2차부터는�고추의�생육�중·후기에�비료를�주는�노력절감을�위해�헛골에�비료를�살포한다.�점적관수시설이�설치된�밭에서는

800~1,200배액의�물비료를�만들어�물주기와�동시에�주면�효과적이다.

탄저병�관리�철저히�한다.2

가.�발생원인

탄저병

열매가�맺히기�시작하는�6월�중순부터�시작하여�장마기와�8~9월의

고온다습한�조건에서�급격히�발생이�증가한다.

온도는�29℃이상으로�높고�습도가�높은�비가�잦은�해에�비바람,�폭우,�태풍

등에�의해�병원균이�사방으로�흩어져�발생이�심하다.

병원균이�과실에�부착된�후�최적조건에서는�4시간�이내에�침입하고�4일

이내에�2차�전염원인�분생포자를�형성한다.

탄저병은�감염�후�빠르면�4일째부터,�늦게는�10일�후�외부에�병�증상이

나타난다.

나.�방제방법

예방위주로�전문약제를�과실에�약액이�잘�묻도록�밑에서�위로�뿌려주고�비가�온�후에는�반드시�방제해�준다.

병든�과실은�발견�즉시�제거한�후�적용약제를�살포한다.

<�경종적�방제�>

비가림시설의�탄저병�방제효과는�85~95%�정도이다.�무농약�고추재배에서�비가림�시설은�무설치구에�비해�수량이�약�2배

증가하였다.

수확�후�고추대,�잎�등을�완전히�없애고�포장을�깨끗하게�관리한다.

한�개의�병든�과실에�탄저병균�전염원이�수천만�개�이상�형성되므로�병든�과실은�발견�즉시�제거하는�것이�농약을�살포하는

것보다�더�효과적이다.

키가�큰�품종과�작은�품종을�교대로�2~4줄씩�심으면�바람이�잘�통하고�햇볕이�잘�들며�고추�주변의�습도가�낮아져�병�발생을

낮출�수�있다.

재식거리를�넓히고�두둑을�높게�해�물빠짐을�좋게�하면�탄저병에�대한�저항성과�건전성이�높아진다.

고온�및�폭염에�철저히�대비한다.3

가.�(예상�문제점)�낙과,�석회결핍과,�일소과,�시들음증�발생

(낙과)�고온,�토양건조가�심하면�꽃봉오리나�어린열매가�떨어짐



(석회결핍과)�질소,�가리�과용과�고온�및�건조가�겹치면�석회흡수�억제

(일소과)�장마�후�강한�햇볕에�과일�노출때�발생

(시들음증)�강한�햇볕에�의한�뿌리기능�약화로�식물체�시들음

석회�결핍과(부패과) � 석회�결핍과(부패과)

나.�(대책)�적정�토양수분유지,�착과관리,�엽면시비�등

(토양�수분유지)�적정�토양수분을�유지하고�건조하지�않도록�관리

※�밭이�지나치게�건조할�때�1회에�많은�양의�물을�주면�질소와�칼리의�흡수가�급격히�늘어나�석회�흡수를�저해하므로�물은�조금씩�자주�준다.

(착과관리)�피해�받은�과실은�빨리�제거하는�것이�다음�꽃�착과에�유리

(엽면시비)�염화칼슘�0.3~0.5%�및�4종�복합비료�7~10일�간격�2~3회

태풍은�사전에�대비해야�피해를�최소화할�수�있다.4

태풍은�고추�수확이�한창인�7,�8,�9월에�우리나라를�통과한다.

이때에는�바람을�동반하기�때문에�열매가�떨어지고�쓰러지는�등

단시간에�피해가�커지는�특징이�있다.�대책으로는�바람을

동반하므로�사전에�느슨해진�유인줄은�팽팽하게�매어�쓰러지지

않도록�한다.

태풍에�의해�낙과가�많아질�염려가�있으므로�붉은�고추를�미리

수확하고�물빠짐이�좋게�도랑�정비를�철저히�한다.

태풍이�지나간�후에는�물빼기를�신속히�해�침수시간을�가급적

줄여주고�쓰러진�포기는�곧바로�일으켜�세워�지주로�고정시켜�준다.

세균성점무늬병,�탄저병약�등의�살균제와�요소�0.2%액이나�제4종

복합비료를�5~7일�간격으로�2~3회�뿌려준다.

고추는�용도에�따라�제때�수확�한다.5

가.�풋고추

수확�과실의�크기는�큰�과실의�품종이�30~40g,�작은�과실의�품종은�15~18g�전후이고�포기당�수확량은�대개�100~200개이다.



관련 동영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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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확은�아침에�하며�열매�껍질에�이상이�있거나�담배나방의�피해가�있는�과실이�있으면�상품�가치를�떨어뜨리므로�겉보기에

푸른�것이라도�수확기가�지난�것은�속부터�변색되어�바로�붉게�변하므로�풋고추�저장용으로는�적당하지�않다.

나.�홍고추

대개�꽃핀�후�45일�정도�지나면�붉은고추�수확이�가능하므로�7월

하순부터�7~10일�간격으로�수확할�수�있다.

붉은고추는�보통�노지재배에서�가능하므로�6월�중순에서�6월

하순까지�풋고추(靑果)로�수확하는�것이�붉은�고추를�많이�수확할

수�있다.

개화결실�한계기는�꽃핀�후�45~50일�정도(적산온도

1,000~1,300℃)�되어야�착색이�되고�성숙하므로�중부지역은�8월

하순까지,�남부지역은�9월�5일�이전에�꽃이�피고�열매�맺어야�한다.

붉은고추는�열매�색깔이�진홍색으로�변하고�과실�표면에�주름이

생겼을�때가�매운맛인�캡사이신�성분이�가장�많은�수확적기이므로

완숙과를�수확해�건조하거나,�고추�가격이�좋으면�수확한�붉은�고추를�그대로�시장에�출하한다.

수확기가�늦으면�탄저병균의�침투로�인해�수확�후�건조�과정에서�탄저병�증상이�발생되어�수량이�감소하고�품질이�저하되니

탄저병�발생이�예상되는�열매는�착색되면�빠른�시간�내에�수확하도록�한다.

고추의�손실을�줄이기�위해서는�후기�병해충�방제를�철저히�하고,�토양습도를�적당히�유지하여�과실의�비대를�촉진시키고�80%

이상�붉어진�고추는�즉시�수확해�나머지�고추의�숙기를�촉진시킨다.

이때�완전히�착색되지�않은�과실을�건조하면�희나리가�발생하므로�반드시�2~3일�정도�후숙�착색시킨�다음�건조해야�한다.


